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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우리 국민들이 각 종교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? 2024 종교인식조사 결과(한국리서치)를 통해 
살펴본다. (워드클라우드 형식의 이미지 비교 분석) 

• 먼저 기독교의 경우, ‘기독교인’은 사랑, 믿음, 하나님, 구원 등을 떠올린 반면, ‘비기독교인’은 종교, 목사, 전도 외
에도 사이비, 이기적 등 부정적 응답도 눈에 띈다.  

• 불교의 경우, ‘불교인’은 자비, 마음, 종교, 절을, ‘비불교인’은 스님, 절, 느낌 등이 떠오른다고 응답했다.  
• 천주교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로 ‘천주교인’은 마리아, 성모, 신부, 평화를 많이 떠올렸고, ‘비천주교인’은 마리아, 성
모, 성당, 신부 등의 단어를 언급했다.  

• 불교나 천주교에서 비신자들은 비교적 중립적인 단어를 많이 떠올렸는데 반해 기독교는 비신자들이 연상한 단어
가 부정적 특성을 담은 것이 유독 많이 보인 점이 주목된다.

[한국인의 종교 인식(종교별 이미지, 성직자 사회 참여)] 
비기독교인의 기독교 이미지, ‘사이비/종교/목사/전도/이기적’!

[그림] 종교별 연상 이미지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2024 종교인식조사: 주요 종교 호감도와 종교의 영향력, 2024.12.18. (전국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 
             2024.11.22.~11.25.) 
Note) 각 그룹별로 최소 2회 이상 언급된 단어를 워드클라우드 형식으로 제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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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번에는 성직자∙종교 지도자의 사회 참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. 성직자에게 최
우선적으로 요구한 사회 참여 분야는 ‘사회적 약자 보호’(83%)로 국민 대부분이 동의했다. 다음으로 ‘인권침해 문
제 해결’(69%), ‘환경문제 해결’(67%)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도 3명 중 2명 이상이 응답했고, ‘우리 사회 갈등 해
결’(59%), ‘지역사회 문제 해결 참여’(58%)에 대한 동의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. 

• 다만 ‘정치적 갈등 해결’에는 31%만 동의해 정치 영역에 종교가 개입하는 것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(비동의율 
60%)이 훨씬 강했다. 다양한 사회 이슈와 갈등 해결을 위해 성직자∙종교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
를 내야 한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지만, 종교계의 정치 참여만큼은 제한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.

[그림] 성직자∙종교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 (일반국민, ‘전적으로 동의+동의하는 편’ 비율*, %)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‘2024 종교인식 조사, 종교 진리와 가치에 대한 인식, 종교의 개인적, 사회적 의미’, 2025.01.15. (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
             1,000명, 웹조사, 2024.11.22.~11.25.)  
*4점 척도 

일반국민, 성직자의 사회 참여 역할 중 ‘정치적 갈등 해결’ 31%만 동의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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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성직자가 정치적 갈등 해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율을 종교인별로 살펴본 결과, 전체적으로 31%의 낮은 결과
를 보였다.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이 각각 37%, 40%로 전체 동의율(31%)보다 다소 높았으나 절반을 넘지 못했고, 
불교인도 34%로 비슷한 수준이었다. 종교인들 역시 정치 갈등 해결에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
체로 미온적∙소극적 태도를 보였다.

[그림] 종교인별 성직자∙종교 지도자들이 ‘정치적 갈등 해결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율 
         (일반국민, ‘전적으로 동의+동의하는 편’ 비율*, %)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‘2024 종교인식 조사, 종교 진리와 가치에 대한 인식, 종교의 개인적, 사회적 의미’, 2025.01.15. (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
             1,000명, 웹조사, 2024.11.22.~11.25.)  
*4점 척도 

성직자의 정치적 갈등 해결 참여, 기독교인 37%만 찬성!

전체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무종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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